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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주 전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계신 할머니를 보

고

주님께 “주님,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게 되겠죠?”라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는 웃으시

며

“그래, 늙어서 예쁜 할머니가 되겠지.” 하셨고, 이

어,

“육신은 늙지만, 사람의 마음은 늙지 않는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사람의 생각도 정신도 나이가 듦에 따

라 

늙어서 고정관념에 휩싸이게 될 때도 있다고 들었

는데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하고 

여쭈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에 갇히게 된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나 마음이 

굳어지기 쉽지만, 마음은 무조건 나이에 따라 늙진 

않아.

노인이 죽은 후 젊고 아름다운 형상의 영체를 가지

고 

천국에 가고, 젊은 자가 죽은 후 

흉측한 노인의 형상을 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영계는 마음의 형상이 영체에 반영되어 

그 영체가 합당한 영의 세계에 존재하게 하기 때문

이다. 

천국의 영인들이 아름다운 이유와,

지옥의 영들이 끔찍하게 생긴 이유는 마음에 있다.

이것이 영인들의 형상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주님과 정신에 대해 대화하던 중

정신에 ‘선’만을 남기는 것에 대해 대화하고 있었는

데

주님께서 사람은 도덕적 규범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스스로의 본래 양심, 마음을 숨기고 사는데 

자신의 근본의 양심과 마음을 똑바로 볼 때 

죽지 않아도 자신의 영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세계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리한 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육신이 죽을 때 혼의 반쪽(육에 속한 혼)은 사라진

다.

본성을 누르고 있던 육에 속한 이성적 혼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게 되고, 

근본적 양심이 눈을 뜨게 되어

본연의 모습으로 인한 영의 형체가 형성되기에 

자신의 갈 곳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곳, 

선과 악의 세계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도 산 자들이지만 

머리를 비우고, 판단을 쉬고, 마음에 따르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알게 된다.

너희의 근본적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너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마음의 소리가 너를 악의 세계로 가게 할지,

선의 세계로 가게 할지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완전한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악의 세계로 흘러간다.

사람은 타고나면서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이는 양심이 보다 선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양심이 보다 악하게 태어난다.

유전적, 환경적 영향으로 사람의 양심은 

선과 악으로 흘러간다. 

선과 악을 타고난다 하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타고나지만 변할 수 있으니 

이는 공평한 것이다.

‘삶’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너희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심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니 공평하지 않

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악해질 수 있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선해질 수 있으니

공평한 것이다.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공평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싶으냐.

너의 영계의 세계를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 

옳고 그름을 움직이는 이성을 내려놓고,

마음의 소리,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너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느냐.

선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느냐,

악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느냐.

그 소리가 바로 너의 영계의 위치이자,

너의 영체의 근본의 형상이다.

이것은 머리로는 판단할 수 없다.

마음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의 양심의 기록, 너희의 근본적 마음의 형상으

로

너희의 영계가 저울질 된다.

사랑아, 영계에 가면 근본체만 남는다고 말하였지?

양심의 근본체, 마음의 근본체가 영계에 간다.

죽은 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근본체는 

더욱 형체를 뚜렷이 띠게 되고 

너의 영의 형체를 결정한다.

그런즉 악의 마음으로는 악의 형상을 만들므로

원하여도 천국으로는 갈 수가 없고,

선의 마음으로는 선의 형상을 만들기에 

지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서서히 스스로의 근본으로 

자신의 세계가 정해지니 무서운 세계다.

너희의 마음이 바로 

선과 악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며, 

영원히 가질 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근본의 양심은 늙지 않는다.

생각은 늙고, 그 정신은 늙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

지 못하게 되지만

마음, 근본의 너희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

너희가 제대로 마음을 쓰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지

만

제대로 쓴다면 마음은 늙지 않고

영의 형태, 색깔, 빛의 형상 등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너희는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스스로의 인생에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가

영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

야 한다.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의 

더러움을 벗겨 내고 존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정 알아야 한다.

너희의 영원한 아름다움은 

너희의 마음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듯, 

영계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 

영계의 세계의 아름다움도 성삼위의 마음의 흐름,

사랑의 파장, 사랑의 흐름으로 아름답게 존재하며,

그 속에 사는 너희도 늘 마음을 깨끗케 하고

성장하여 나갈 때 더욱더 온전한 형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온전한 형체라 함은 내가 너희에게 

근본적으로 부어준 ‘형상’이다.

나를 닮은 형상이며, 스스로 나를 사랑함으로

내어 뿜는 빛의 형상이요,

사랑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형상을 너희가 입어야 하며,

이 형상을 너희가 가져야 하며,

이 형상을 가지기 위해 

너희가 온전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나를 닮은 형상을 너희에게 허락함은 

진정 나의 대상체로 너희를 이 세상에 창조하였고,

영계의 세계에서 완전한 대상체로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니

너희는 온전한 마음,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허락

한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며,

죽어 영계에 왔을 때 



온전한 나의 대상체의 형상으로 존재하며 

나와 사랑하며 살길 바란다.

내 사랑아,

내 진정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을 안다.

사탄이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며,

온전한 형상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 

너희를 방해하기에 어려운 것을 알고,

너희가 타락됨으로 마음에 타락의 죄가 섞임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안다.

하지만 너희가 몸부림칠 때 너희는 근본으로 향할 

수 있고

너희가 간구할 때 나는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니

내게 간구하고 오직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하길 빈

다.

내 사랑아,

내 사랑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길 바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며

온전한 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타락하지 않으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니 너희는 진정 이 말을 잊지 말

아라.

사랑한다.

내 진정 사랑, 또 사랑한다.

빛나는 나의 마음을 닮아라.

사랑뿐인 온전한 나의 마음을 닮아

신성을 닮은 영의 형상을 가지는 모든 자들이 되기

를

축복하노라.

사랑의 근본 주 예수 그리스도.


